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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신청하게 된 동기는 간단했었다. 나는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모든 등록금을 내
가 내기로 한 집안의 규칙상 장학금은 내 대학생활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오아시스같은 존재
였다. 그렇기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실로 향하던 계단에서 벽에 붙어있는 이 대회의 공
고문을 보고, 오로지 상금을 위해서 참여했었다. 그러나 참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는 상금이 아닌 그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여러 정보들과 생각, 의견이 나를 그 곳으로 이끌고 
있다. 
 
 경진대회의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여러 명 혹은 개인이 한 팀이 되어, 팀 마다 가지고 있는 
5~7분의 발표 시간동안 자신들의 주제에 대해서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면 된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5~7분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초과된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기 보다는 적은 양의 내용을 깊이 있고, 색다른 관점
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획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해
서 발표 내용을 도출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계획대로 그리
고 시간에 맞춰 발표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회에 참여하면 생각보다 참신한 주제를 들고 참여하는 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중국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주제로 가져온 적도 
있었고, 자신이 키우는 아로니아들을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면서 중국인에게는 어떻게 홍보하는
지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다. 

 그 중에서 나와 함께한 3명의 동기들은 가장 독특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를 
위해서 시험이 끝난 주의 금요일에 아침부터 캐리어를 가져와 과실에 넣어두고, 바로 수업이 
끝난 저녁 무렵 준비했던 짐들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의 칭다오로 이동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들의 주제는 중국의 칭다오이었고,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비행기 표를 구해
서 대회의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전 주에 다 같이 칭다오로 떠난 것이다. 그 곳에서 우리는 
상상 외로 매우 친절했던 노인 분들을 만났었다. 이기주의적인 중국인들의 모습들은 내가 자리



를 양보해준 할머니의 웃음과 정성어린 감사 한마디 덕에 정반대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인터넷
과 문헌으로 얻을 수 있는 칭다오를 넘어, 실제로 그 곳에 감으로써 아무도 실행하지 못한 방
법으로 그 곳이 어떤지에 대해서 진정한 자료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경진대회에서는 딱딱한 전공 주제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주제와 방법
들로 이루어진 발표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들과 지식 그리고 생각들은 곧
바로 나의 노트로 들어가 이후에 여러 전공 강의들을 수강하면서 레포트를 쓸 때에 새로운 길
잡이가 되어 주었으며, 수많은 발표들을 눈앞에서 관찰하는 경험은 피피티 발표 때에 피피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어떤 행동을 발표 시에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
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이런 경험은 분명히 오로지 경진대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
다.

 그러나, 경진대회을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조원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생각 외로 동기들이 대
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고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
다. 대회의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엇을 발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혹은 그것이 저학년인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전공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불안
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 외에도 홈페이지에 이전 대
회에 참여한 팀들의 주제와 발표 동영상들을 첨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했으
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이 대회는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 이득을 가져다준다. 대회는 여러 다양한 
경험들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그리고 확산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이후의 전공 강의에서 큰 도움이 되
는 지식들을 미리 습득할 수도 있고, 레포트와 피피티 발표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발표 
내용 외적으로도, 피피티 발표에 대한 태도와 구성 방식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
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발표 내용이 남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은 전공 지식을 탓하며 대회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을 것
이다. 이는 ‘중어중문학과 경진대회’라는 대회 명칭 때문에 많은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라
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회의 내용 및 주제는 ‘전공학습과 
진로를 위한 창의력 경진대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지식이 적더라도 색다른 접근법
과 창의적 사고가 있다면 그 발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할지 고민
하는 많은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에게 이 대회를 추천한다.


